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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 집 냉장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냉장고입니다.”

목동에 사는 김종섭 고객님이 쿠팡 뉴스룸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어떤 냉장고가 그렇게 큰 것일까요? 사연을 받고 김종섭 님 댁
에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
안녕하세요, 김종섭이라고 합니다.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에요. 집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,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푸들
한 마리가 있습니다. 

저희 집 냉장고가 왜 세상에서 가장 큰 냉장고이냐구요?  

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

지난 12월 말입니다. 첫 직장 동료들과의 송년회가 있었어요. 25년 전 가구회사에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였
습니다. 

옛날 추억과 살아가는 얘기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중에, 동기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
구업계에 남아서 고급 주방 맞춤가구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요, 이 친구가 요즘 주방 설치 현장에 나가보면 강남 고급 아파트에
서는 냉장고를 평균 3개씩 쓴다 합니다. 일반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, 이렇게 3개요. 

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“그런 집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는 것 아닐까? 요즘 시대에 냉장고를 그렇게 크게, 또 많이
둘 필요가 어디 있니?”라고요.  

저희 집은 냉장고가 하나에요. 신혼 때 마련했던 작은 냉장고입니다. 그것마저도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아요. 와이프가 우유 한 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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콩나물 한 봉지, 두부 한 모, 계란 한 판 사두는 정도죠.  

다른 음식이나 식재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씩만 쿠팡프레시로 주문해 먹어요. 매일 필요한 식품을 쿠팡에서 늦은 밤에 주문하
면, 몇 시간 뒤 새벽에 프레시백에 담아 문앞에 가져다줍니다. 그러면 저는 프레시백에서 내용물만 쏙 빼다가 부엌에 가져와 요리해
먹습니다. 세상 편하고 좋아요. 

이렇게 보면, 쿠팡의 신선물류센터가 바로 우리집 냉장고인 격이에요. 부잣집에 있는 몇백 리터짜리 대형 냉장고가 부럽지 않아요.
우리집 냉장고는 몇천, 몇만 평 급의 초대형 냉장고이니까요.  

“냉장고 3대 있는 집도 부자지만 우리 집이 더 부자다!”라고 말하니,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. 그게
더 똑똑하게 사는 것이라고들 하더군요. 

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, 저희는 초등학생 남매를 둔 맞벌이 부부이고, 바쁘게 살아갑니다. 

집에 물건이 많고 복잡하면 뭘 하려해도 시간이 걸리니까,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‘미니멀 라이프’를 추구하는 편이에요.  

장보기도 그렇습니다. 냉장고에는 늘 사용하는 양념, 소스, 밑반찬, 김치 같은 기본 식자재들만 두었습니다. 어떤 날은 부모님께서
방문하셔서 빈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걱정을 하십니다. “너희들은 뭐 먹고 사냐? 사는 게 퍽퍽하냐? 애들 많이 클 때인데 잘 먹이거
라” 하면서 용돈을 두둑하게 놓고 가셨어요.  

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냉장고를 비워놓고 살아요.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만 집 앞 수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사먹곤 했어요.
저와 와이프가 일 마치고 집에 올 때, 아니면 식사 준비하기 전에 장바구니 챙겨나가야 했죠.  

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쿠팡 로켓프레시를 알게 됐어요. 그때부터는 장보러 마트에 갈 일도 줄어들었죠. 추운 날이나 더운 날, 또 비
오는 날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

이제 마트는 맥주 정도 살 때만 들리게 됐어요.  



혹시나 해서 “로켓프레시가 비싼 건 아니야?”라고 아내에게 물었어요. 아내는 “마트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고, 또 특가 상품을 잘
잡으면 횡재하는 기분이야”라고 말하더군요. 

제 생각도 그래요. 제가 먹어본 밀키트, 샐러드, 쌀, 반찬, 즉석식품, 냉동식품 모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고 맛도 만족스러운데다 값
도 비싸지 않았습니다. 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, 오래 보관하다보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결국 변질되어서 버리게 되곤 하잖아요. 그
런 낭비와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생각해요. 

그리고 저는 요즘 종종 저녁시간에 여기서 가까운 쿠팡 부천신선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. 

저희 아들이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그 교육비에 보태요. 어차피 저는 밤에 집에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운동삼아 아
르바이트 가요. 신선센터에서 일하다 보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‘여기가 바로 우리집 냉장고이지.’  

언젠가 TV에서 쿠팡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. “쿠팡 없을 땐 어떻게 살았을까”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쿠팡의
목표라고 하시더군요. 지금 저희 집이 딱 그렇습니다. 쿠팡과 저희 가족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네요. 

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반가웠습니다. 쿠팡, 앞으로도 계속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. 

2023년 2월 9일 목동에서. 

촬영을 허락해주신 김종섭 고객님 가족께 감사드립니다. 

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

mailto:media@coupang.com

